
여래외삼촌은성격도좋지만또한굉장한노력형이기도하답니다.

몸이불편함에도굴하지않고끊임없이도전한결과우체국에서
취직이되었다는취업통보서를받게된것이지요.

여래에게는어릴때부터다리가불편해전동휠체어를타고다니는
외삼촌이있습니다.

어쨌든여래네식구는외삼촌덕분에오랫만에고깃집엘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며칠동안여래네집에묵으면서누나인여래엄마와회포를풀었지요.

그런데다음날여래가운동장에서축구를하다가그만발을다쳤지뭐예요. 여래는문득외삼촌이안쓰러워졌습니다. 외삼촌은어려서부터다리가불편했기때문에다른사람들이
보기에는어색해보여도나름대로살아가는방법을터득해서

큰불편없이생활을해나갈수있다는것입니다.

다음날부터여래는틈만나면외삼촌주위를맴돌며
뭐도와줄일이없나살폈어요.

여래가자신이겪었던일을얘기하자외삼촌이웃었습니다.

다친곳은엄지발가락조금이지만여간불편한게아니었습니다.

시간이지남에따라오른쪽다리뿐만이아니라사타구니를비롯해
전신이어디하나편한곳이없는게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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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안녕?

어때,
재미있지?

여래, 너도
한 번 태워줄까?

에이, 전
됐어요. 내가 뭐

어린앤가요?

그나저나
무슨 일로 갑자기
올라오셨대요?

아야야,
내 엄지발가락.

우와, 이거
장난이 아닌데.

가만, 이 정도 다친 걸로
이러면 외삼촌은 어떨까?

엄살 그만하고
살살 디뎌봐.

그래 결심했어.
함께있는 동안이라도
곁에서 외삼촌을

돕는 거야.

네, 외삼촌.

물론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은
정상인과 달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꽤 있어. 그 때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렴.

외삼촌 물 떠다
드릴까요?

혹시 어깨 괜찮으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너 갑자기
왜 이러니?

무슨 꿍꿍이
속이야?

하하하. 고맙긴 한데
내 경운 그거와는 다르단다. 다르다니요?

어떻게요?

나야,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만

외삼촌은….

왼쪽다리가 불편해
오른쪽다리에 힘을 주었더니

이번엔 오른쪽다리가
아파오네.

다음달부터 출근
한대서 엄마가
우리집에서 며칠
묵어가라고 했어.

처남, 어서 오게.

어서와.

또 떨어졌네. 하지만 괜찮아.
계속 찾아보면 어디엔가 내게 맞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런데 외삼촌, 
외삼촌이 우체국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암튼 외삼촌은
참 대단해요.

녀석, 말하는 게
꼭 어른 같구나.

조금 힘들어도 모두 포기하면
세상을 누가 끌어가겠니.

응, 취직이 됐다고 해서
내가 축하주 한 잔
사주려고 불렀지.

아마 우편물에
도장을 찍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될 거야.

악, 대마가
잡혔다.

뭐야!!

농담이야,
농담.

우와, 이 고기
진짜 부드럽다.

나도, 나도.
외삼촌이 맨날 맨날
취직하면 좋겠다.

자, 한잔하게.
예, 매형.

킬킬킬, 매형
돌 던지시죠.

넌 참 어려서부터
끈기가 대단했어. 누나는 참

고집이 대단했고.

외삼촌,
안녕하셨어요?

어, 
외삼촌이다.

아야야, 오른손 엄지를
삐었다. 남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괜찮아. 왼손으로
그리다보면 새로운
기법이 탄생할지도

모르잖아.

난 아예
붓을 입에다
물고 그려
봐야지.

악악
한한

말말
은은

자자
기기
도도

오오
로로
지지

말말
을을

조조
심심
하하
라라

해해
롭롭
고고

남남
에에
게게
도도

해해
를를

입입
힌힌
다다

대
장
엄
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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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진영과전법게를
다갖춘최초의불조정맥서

한국의선(禪)을
세계에드날리는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문재현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www.zenparadise.com02-3494-2460도서출판 바로보인

종조석가모니불로부터현78대에이
르기까지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
과정맥전법게(正脈傳法偈)를온전하게
갖춘최초의불조정맥서. 대원문재현
선사님이다년간수집, 정리하여기도와
관조끝에완성하였다.

신간! 화두/Hwa-du

대원문재현선사님이평생동안제자와
도반들, 선사님들과나누었던선문답. 
현대에생생히살아있는‘화두’!
영역하여우리말과함께실어서세계에
자랑스러운한국의선(禪)을소개하고
있다.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구입
문의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25,000원(택배비 별도)


